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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스트레스, 섭식억제, 외모만족도가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WIN 2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각 변수의 관계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건강관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강관리효능감의 총 설명력은 22.3%였으며(F=4.698, p=.004), 외모 만족도(β=.346, p<.001)와 운동 빈도(β=.242, p=.006)가 주요 설명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하고 운동 빈도를 강화하는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간호학 교육 및 실무 현장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besity stress, dietary restraint,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health management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135 nursing students who used SNS from August 10 to August 27, 2023.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Statistical analyses comprised a t-test, ANOVA, and Scheffé test for post-hoc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analyz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health management self-effica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total explanatory power for health management self-efficacy was 22.3% (F = 4.698, p = .004), with appearance satisfaction (β = .346, p < .001) and exercise frequency (β = .242, p = .006) identified as key explanatory variables. These findings indicate the need to develop tailored intervention programs aimed at enhancing positive perception of students’ appearances and increasing exercise frequency to improve health management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applicable to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for systematic self-efficac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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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SNS를 통해 타인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과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1]. 2018년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SNS 이용률은 82.36%로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67.3분으로 나타났다[2]. 과도한 SNS 이용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이상화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3], 이는 무리한 섭식억제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에 놓여있다[4].

      SNS 이용하는 일반대학생과 달리 건강 관련 학문을 배우는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 실천 모델로 올바른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5]. 건강증진행위는 더 높은 수준의 건강상태를 위해 건강한 활동을 지속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이 된다[5]. 건강증진행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5].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이란 건강 행위를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6]. 선행연구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과 외모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7]. Tiggemann과 Barbato[8]의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 사용과 외모에 대한 불안감 사이의 연관성을 밝혔다. 이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건강 관심과 연관되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9].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외모스트레스와 비만스트레스 및 우울감이 높고, 외모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비만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 외모스트레스와 비만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대학생들은 SNS에서 이상화된 신체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비만스트레스는 비만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정신적 불편감을 말한다[9]. 비만스트레스와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김수현과 이정숙[11]은 간호대학생의 건강행위와 Bandura[12]의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비만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건강 행위가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Fardouly와 Vartanian[13]의 연구에서는 SNS 사용이 신체 불만족과 섭식억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섭식억제는 먹고 싶은 충동과 대항해서 싸우는 인지적 노력을 말한다[14]. 박영숙과 이은숙[15]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식습관과 건강관리자기효능감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관리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만스트레스, 섭식억제, 외모만족이 건강관리자기효능감과 각각의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 연관성을 갖는 변수인지 명확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SNS라는 현대사회에서 공존하는 사회문화와 건강관리자기효능감 연구를 접목해 봄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의 비만스트레스, 섭식억제, 외모만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섭식억제와 비만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증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본 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비만스트레스, 섭식억제, 외모만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K지역 C도시에 위치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 3.1.9.2를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13개로 필요한 표본 수는 131명이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59명 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24명을 제외한 최종분석은 135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 사용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 간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t-test, ANOVA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활용하였다.

        셋째, 비만스트레스, 섭식억제, 외모만족, 건강관리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 계수를 사용하였다.

        넷째,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검증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2-4 연구도구
        
          1) 건강관리자기효능감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를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로 스스로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을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6]. 본 연구에서는 Becker et al.[6]이 개발한 Self-rated abilities for health practices: A health self-efficacy measure(SRAHP)를 이정은 등[16]이 한국판(K-SRAHP)으로 수정·번안한 도구로 총 24문항의 5점 척도이다.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정은 등[16]이 수정·번안한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9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94로 나타났다.

        

        
          2) 비만스트레스
          비만스트레스는 비만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정신적 불편감을 말한다[17]. 본 연구에서는 Body Attitudes Questionnaire(BAQ)을 조선진과 김초강)[17]이 번안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사용한 도구로 총 11개 문항의 5점 척도이다. 비만스트레스는 점수가 높을수록 비만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조선진과 김초강[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94로 나타났다.

        

        
          3) 섭식억제 
          섭식억제는 ‘먹고 싶은 충동과 대항해서 싸우는 인지적 노력’을 말하며 행동적 섭식억제, 인지적 섭식억제 및 상태적 섭식억제로 나누어진다[18]. 본 연구에서는 한덕웅[19]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평상시 인지적 섭식억제 경향을 확인하는 한국판 섭식억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5개 문항의 7점 척도이다. 섭식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섭식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한덕웅[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9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90으로 나타났다.

        

        
          4) 외모만족
          외모만족은 ‘개인의 겉모습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거나 불만족 하는 느낌의 정도’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말한다[20]. 외모만족은 Mendelson과 White[20]의 신체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이수경과 조현정[21]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외모만족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김선주와 김한홍[22]이 수정·보완한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80,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87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135명(100%)의 조사대상자 중 연령은 ‘23세’에서 62명(4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은 ‘여자’에서 102명(75.6%)으로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3학년’ 48명(35.6%), ‘4학년’ 87명(64.4%)이었으며, 운동 여부는 ‘주 2회 이상’이 61명(45.1%), ‘주 1회 이하’가 43명(31.9%), ‘전혀 안 함’이 31명(23.0%)의 순이었다. 음주 여부는 ‘주 1회 이하’가 74명(54.8%)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전혀 안 마심이 36명(26.7%)이었다. 흡연 여부는 ’아니오’가 102명(75.6%)으로 나타났으며, 아침 식사 횟수는 ‘전혀 안 먹음’이 54명(40.0%)이고 주 2회 이상’이 51명(37.8%), ‘주 1회 이하’가 30명(22.2%) 순으로 나타났다. 1일 수면시간은 ‘6시간 이상~7시간 이하’가 91명(67.4%)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내 의료기관 방문 이력은 ‘1~2회’가 59명(43.7%), ‘없음’이 56명(41.5%)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
              	%
            

          
          
            	Age
            	21-22
            	35
            	25.9
          

          
            	23
            	62
            	46.0
          

          
            	24≦
            	38
            	28.1
          

          
            	Gender
            	Man
            	33
            	24.4
          

          
            	Woman
            	102
            	75.6
          

          
            	School year
            	3rd grade
            	48
            	35.6
          

          
            	4th grade
            	87
            	64.4
          

          
            	Type of residence
            	Dormitory
            	52
            	38.5
          

          
            	Living with my parents
            	51
            	37.8
          

          
            	Living alone and boarding
            	32
            	23.7
          

          
            	Exercise status
            	Not at all
            	31
            	23.0
          

          
            	no more than once a week
            	43
            	31.9
          

          
            	more than twice a week
            	61
            	45.1
          

          
            	Drinking status
            	Not eating at all
            	36
            	26.7
          

          
            	no more than once a week
            	74
            	54.8
          

          
            	more than twice a week
            	25
            	18.5
          

          
            	Smoking status
            	No
            	102
            	75.6
          

          
            	Yes
            	33
            	24.4
          

          
            	Sleep time
            	not more than 5 hours
            	25
            	18.5
          

          
            	Not more than 6 to 7 hours
            	91
            	67.4
          

          
            	for more than eight hours
            	19
            	14.1
          

          
            	Number of breakfasts
            	I didn't eat it
            	54
            	40.0
          

          
            	no more than oncea week
            	30
            	22.2
          

          
            	more than twice a week
            	51
            	37.8
          

          
            	History of visits to medical institutions within 3 months
            	1 or 2 times
            	59
            	43.7
          

          
            	more than three times
            	20
            	14.8
          

          
            	None
            	56
            	41.5
          

          
            	Sum
            	
            	135
            	100.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자기효능감 간의 차이분석 
        본 연구의 실증모델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반적 특성별 비만스트레스의 변이에서는 연령, 성별, 운동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사후분석 결과 연령에서는 ‘24세 이상’보다 ‘23세’ 일 때, 성별에서는 ‘여자’일 때, 운동 여부에서는 ‘주2회 이하’보다 ‘전혀 안함’, ‘주1회 이하’일 때 비만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외모만족 변이에서는 운동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사후분석 결과 운동 여부에서는 ‘전혀 안함’ 보다 ‘주2회 이하’일 때 외모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의 변이에서는 운동 여부와 3개월 이내 의료기간 방문이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사후분석 결과 운동 여부에서는 ‘전혀 안함’, ‘주 1회 이하’보다 ‘주 2회 이상’일 때, 3개월 이내 의료기간 방문이력이 ‘주1~2회’보다 ‘없음’일 때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섭식억제 변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of subjects
            (N=135)

          
          

        

        
          
            
              	Variable
              	Category
              	Obesity stress
              	Suppression of eating
              	Satisfied with appearance
              	Health management self-efficacy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Age
            	21 to 22 years olda
            	2.56±1.06
            	3.74
(.026)
b>c
            	3.05±0.92
            	1.80
(.170)
            	2.99±0.60
            	1.43
(.243)
            	3.78±0.55
            	0.07
(.936)
          

          
            	23 years oldb
            	2.58±0.81
            	3.37±0.82
            	3.25±0.69
            	3.74±058
          

          
            	24 years of age or olderc
            	2.09±0.95
            	3.23±0.69
            	3.12±0.87
            	3.75±0.67
          

          
            	Gender
            	Mana
            	2.06±1.01
            	2.75
(.007)
a<b)
            	3.22±0.86
            	0.19
(.850)
            	3.23±0.91
            	-0.68
(.498)
            	3.93±0.66
            	-1.94
(.055)
          

          
            	Womanb
            	2.56±0.89
            	3.25±0.81
            	3.12±0.66
            	3.70±0.56
          

          
            	School year
            	3rd grade
            	2.53±1.02
            	0.80
(.426)
            	3.18±0.90
            	-0.75
(.454)
            	3.01±0.70
            	-1.55
(.124)
            	3.67±0.64
            	-1.24
(.219)
          

          
            	4th grade
            	2.39±0.90
            	3.29±0.77
            	3.22±0.74
            	3.80±0.57
          

          
            	Type of residence
            	Dormitory
            	2.54±0.90
            	1.00
(.370)
            	3.16±0.86
            	1.29
(.279)
            	3.07±0.88
            	0.41
(.665)
            	3.66±0.64
            	1.06
(.349)
          

          
            	Living with my parents
            	2.46±1.04
            	3.39±0.73
            	3.18±0.59
            	3.80±0.56
          

          
            	Living alone and boarding
            	2.24±0.82
            	3.16±0.88
            	3.20±0.68
            	3.83±0.56
          

          
            	Exercise status
            	Not at alla
            	2.78±0.96
            	7.72
(.001)
a,b>c
            	3.06±0.77
            	1.06
(.348)
            	2.86±0.84
            	3.42
(.036)
a<c
            	3.51±0.48
            	8.17
(.000)
a,b<c)
          

          
            	no more thanonce a weekb
            	2.66±0.77
            	3.30±0.69
            	3.16±0.63
            	3.63±0.58
          

          
            	more than twice a weekc
            	2.11±0.95
            	3.30±0.92
            	3.28±0.70
            	3.96±0.59
          

          
            	Drinking status
            	Not eating at all
            	2.33±1.03
            	0.41
(.665)
            	3.36±0.98
            	1.21
(.302)
            	3.21±0.72
            	1.13
(.327)
            	3.82±0.57
            	1.04
(.356)
          

          
            	no more than once a week
            	2.46±0.99
            	3.15±0.79
            	3.06±0.76
            	3.77±0.61
          

          
            	more than twice a week
            	2.54±0.65
            	3.38±0.62
            	3.29±0.61
            	3.61±0.58
          

          
            	Smoking status
            	No
            	2.16±0.84
            	-1.99
(.048)
            	3.07±0.94
            	-1.28
(.208)
            	3.17±0.81
            	0.24
(.814)
            	3.80±0.62
            	0.55
(.581)
          

          
            	Yes
            	2.53±0.96
            	3.30±0.77
            	3.17±0.70
            	3.73±0.59
          

          
            	Sleep time
            	not more than 5 hours
            	2.37±0.95
            	0.31
(.735)
            	3.29±0.94
            	0.19
(.824)
            	3.04±0.81
            	1.02
(.361)
            	3.83±0.70
            	0.66
(.424)
          

          
            	Not more than 6 to 7 hours
            	2.53±0.98
            	3.27±0.54
            	3.15±0.61
            	3.65±0.44
          

          
            	for more than eight hours
            	2.45±0.92
            	3.19±0.83
            	3.25±0.70
            	3.73±0.55
          

          
            	Number of breakfasts
            	I didn't eat it
            	2.64±0.94
            	0.85
(.429)
            	3.01±0.68
            	1.60
(.205)
            	3.03±0.64
            	0.49
(.616)
            	3.78±0.69
            	0.31
(.734)
          

          
            	no more than once a week
            	2.42±0.94
            	3.33±0.84
            	3.18±0.73
            	3.77±0.59
          

          
            	more than twice a week
            	2.28±0.99
            	3.17±0.85
            	3.11±0.82
            	3.65±0.47
          

          
            	History of visits to medical institutions within 3 months
            	1 or 2 timesa
            	2.33±1.01
            	1.78
(.172)
            	3.30±0.85
            	0.20
(.821)
            	3.24±0.82
            	0.86
(.426)
            	3.89±0.66
            	3.20
(.044)
a>b
          

          
            	more than three timesb
            	2.42±0.86
            	3.22±0.84
            	3.10±0.72
            	3.62±0.54
          

          
            	Nonec
            	2.79±0.95
            	3.19±0.70
            	3.02±0.38
            	3.75±.048
          

        

        

      

      
        3-3 대상자의 비만스트레스, 섭식억제, 외모만족, 건강관리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실증모델에 포함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인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외모 만족으로 상관계수가 r=.391(p<.01)이었고 비만스트레스는–.153(p<.01)이었다. 종속변수인 건강관리자기효능감과 독립변수인 외모 만족과는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고, 비만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의 관련성이 있었다. 반면 섭식억제와의 관련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obesity stress, eating suppressi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health care self-efficacy in subjects
            (N=135)

          
          

        

        
          
            
              	variable　
              	1
              	2
              	3
              	4
            

          
          
            	1
            	1
            	
            	
            	
          

          
            	2
            	.380**
            	1
            	
            	
          

          
            	3
            	-.329**
            	.067
            	1
            	
          

          
            	4
            	-.153**
            	.151
            	.391**
            	1
          

        

        
          
            **p<.01, *p<.05
          

          
            1.obesity stress 2.suppression of eating 3.Satisfied with appearance 4.Self-efficacy in health care.
          

        

        

      

      
        3-4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로 투입된 연령, 성별, 운동여부, 비만스트레스, 섭식억제, 외모만족 중에서 운동 여부와 외모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운동 횟수가 많을수록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이 높았다.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698, p=.004), 회귀분석 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는 0.632~0.899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가 1.112-1.371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성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지수는 1.692 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p<.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해당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의 설명력은 22.3% 설명하였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health care self efficacy
            (N=135)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2.444
            	.310
            	
            	7.87
            	
              <.001 
            
            	
          

          
            	Age dummy
            	.204
            	.108
            	.151
            	1.88
            	.062
            	1.112
          

          
            	Gendered dummy
            	-.135
            	.116
            	-.098
            	-1.16
            	.247
            	1.226
          

          
            	Exercise dummy
            	.287
            	.102
            	.242
            	2.81
            	.006
            	1.273
          

          
            	Obesity stress
            	-.065
            	.058
            	-.103
            	-1.11
            	.271
            	1.371
          

          
            	suppression of eating
            	.121
            	.064
            	.167
            	1.90
            	.059
            	1.228
          

          
            	Satisfied with appearance
            	.282
            	.070
            	.346
            	4.02
            	
              <.001
            
            	1.178
          

        

        
          
            F=4.698  p<.004,  R2=.258  (Adj-R2=.223)
          

          
            Durbin-Watson = 1.692   Tolerance=0.632~0.899
          

        

        

      

    

    

  
    
      Ⅳ. 논 의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운동 유무가 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들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범섭[23]의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대학생의 운동유무가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남재우와 이창진[2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운동유무가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미래의 간호사로서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 실천 모델로서 올바른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SNS를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함으로써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을 높아질 수 있도록 운동관련 SNS 운동프로그램 플랫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모만족도는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비만스트레스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정향진[2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김효정[2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관리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건강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활용이 건강관리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27]. 또한 SNS 이용이 청년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확인되었다[28]. 이러한 결과는 SNS를 통한 건강정보의 접근성 증가로 인하여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져 SNS를 통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줄 흥미로운 앱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비만스트레스와 섭식억제는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비만스트레스나 섭식억제는 외부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적 동기와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만 스트레스나 섭식억제보다는 자기효능감, 행위계획 수립, 행위 관련 감정 등 다른 다양한 요인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세대에 적합한 대학생의 맞춤형 건강관리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이용 패턴, 건강정보 활용 능력,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상자도 일개 지역의 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이 아닌 일반대학생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접근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양적연구보다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대학생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정도와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SNS를 이용하는 현시대 대학생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들의 비만스트레스, 섭식억제, 외모만족이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운동 여부와 독립변수 중 외모만족도가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 전략 수립에 있어 운동 여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신체활동 운동프로그램을 SNS 플랫폼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역량에 맞춘 맞춤형 운동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학과 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건강증진을 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웰빙과 더 나아가 미래의 간호사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리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는, 단순한 외모 중심의 가치관을 넘어 전인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을 함양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SNS 등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형성되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적 환경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형보다는 내면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전체 구성원의 변화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간호대학생들의 건강관리자기효능감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는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더 건전한 건강에 대한 인식과 생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실시 하였다. 따라서 학과차원에서 간호대학생의 SNS를 통한 모순적인 건강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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